
1. 세계 각국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한인 리더들의 네트워크 행사인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ㅇ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지난 6월 출범한 이래 처음 개최하는 차세대 

동포 행사다.  

2. 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러시아, 벨라루스, 영국, 중국 등 

20개국에서 89명의 차세대 리더가 참가했다. 

  ㅇ 개회식에는 이들과 함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ㅇ 임 부의장은 “재외동포 사회가 발전하려면 차세대 재외동포 지도자

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더 많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겠다”고 축사했다.

3. 이기철 청장은 개회식 환영사와 기조강연에서 차세대 리더들에게 격려

와 함께 앞으로 달라질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ㅇ 이 청장은 “다른 문화와 환경을 극복하면서 한민족으로서 세계 각국의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20개 국가의 89명의 차세대 리더 

여러분을 조국에 모시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ㅇ 이어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기조에는 몇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

었다며 “재외동포를 일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시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호혜적 동반성장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재외동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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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 사업시행이 이제부터는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됐다”고 설명했다.

  ㅇ 또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 지원이라는 재외동포 정책의 두가지 핵심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소중한 컨텐츠이지만, 이것은 동포사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

므로 한인 차세대리더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ㅇ 또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던 국내 체류 동포의 지원과 함께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ㅇ 이 청장은 앞으로 문턱 낮고 소통하는, 손톱 밑 가시를 뻐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장 중심의, 변화하고 반듯한 재외동포청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4. 참가자들은 29일 국무총리 공관 방문과 간담회, 주류사회 진출 경험 공유,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분야별/지역별 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날 저녁 KBS홀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도 관람한다. 

5. 대회 3일차인 30일에는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해 고국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한국민속촌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도 관람한다.

6. 12월 1일 국가인재DB ‘글로벌 인재 사업’ 설명회에 참가해 모국 진출과  

모국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대회기간에 진행한 토론 결과를 

발표시간도 갖는다. 이어 폐회식과 환송만찬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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